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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사례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는

어떻게생기는가

정혜운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2팀책임변호사

배달의민족이라서그런지우리나라에는참으로많은배달음식이존재한다. 배달음

식하면가장먼저생각나는것은자장면과같은중국음식이다. 그렇지만엄밀히따지

면아침마다배달되는우유나주스도포함되지않을까. 바쁜현대인들의건강을챙겨주

는배달음식때문에생긴분쟁을소개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48세의 이 모 씨는 2008년 10월 29일 11시경 아침에 배달된 명일

엽 혼합즙을 먹던 중 맛과 향기가 평상시와 다름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즙을

조금 남겨두었는데 1시간 뒤부터 구역질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제조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제조업자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제품을 수거하였고,

다음 날 이씨가 검사 결과를 문의하자 플라스틱 뚜껑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제품 자

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다. 이씨는 그 후로도 계속되는 위장 경련과 통증으로 내

과를 계속 다녔고, 2009년 2월 7일에는 오른쪽 턱에 멍울이 생기고 안면 마비가 일어

났다. 이씨는 음용 당시 즙에서 락스 냄새가 났고, 이 모든 증상이 즙을 마신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1억원을배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

명일엽은아열대지방에서서식하는미나리과의다년생초본으로비타민과미네랄이

풍부해과일즙과혼합하여건강식품으로판매되고있다. 이씨가음용한명일엽혼합즙

성분은 명일엽즙 30.08%, 파인애플즙 23.28%, 감귤 농축액 23.28%, 배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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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로즈메리추출물0.08%이다. 이씨는필린(Phylline) 계열(아스피린등)에알레

르기반응은있으나특별한병력이없다고진술했다. 

제조업자가제출한품질관리일지와자가품질검사대장에의하면2008년 10월 28일

생산된명일엽혼합즙은세균검사상적합한것으로기재되어있었다. 이날제공한즙을

마시고복통을일으켰다고신고한사람은이씨뿐이었다.제조업자는사건당일수거한명

일엽 혼합즙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시료의 냄새를 맡아 고유의

향외에냄새가나는지여부를검사하는것으로제조업자직원8명이실시했다. 검사결

과즙에는이상이발견되지않았으나제품용기인캡에서미세한이취가있었다. 제품용

기는2008년10월15일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식품용기로적합하다고판정받았다.

이씨가제출한진단서에의하면이사건이발생하기전인2008년8월30일에상세불

명의복통으로응급실에내원하였고, 2008년 10월 30일오후5시에는복통으로응급실

에내원하여추정급성위염, 추정급성장염을진단받아링거를맞고투약을받았다.

그이후에도복통으로5차례통원과투약을반복하였고, 2009년2월7일에는안면마비

증상으로진료를받았다.

이사건의원인인명일엽혼합즙은이미폐기해위원회는성분검사를할수없었다.

제조업자는즙에대하여관능검사를시행했고, 이씨가제공한즙이10ml 미만의소량이

라보관할수없었다고했다. 하지만이씨가즙을마신후복통이발생했다고주장하며

그성분분석을의뢰하였음에도관능검사만하고남은즙을폐기한것은분명한잘못이

었다. 그러나이씨역시이사건2개월전상세불명의복통으로응급실에갔고, 이를이

유로보험금을지급받은사실이있음에도이사건전에는복통으로크게아픈적이없었

다고허위진술을했다. 또즙을마신다음날병원응급실에서받은혈액검사에서도특

별한이상이발견되지않았다. 복통의원인이위염과장염으로추정된다는진단서가있

지만당일제조한즙을마시고유사한증상을겪은소비자가전혀없는상황에서즙때

문에발생했다고단정하기는어려웠다. 

그뿐아니라안면마비증상은외부의바이러스침투에따른것으로확인되었다. 결과

적으로위원회는이씨의질병이명일엽혼합즙에따른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결정했다.

이사건의경우제조업자가관능검사뿐만아니라성분검사를해서제품의이상유무

를확인했다면분쟁이발생했을까.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를탓하기전에블랙

컨슈머를만들지않아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게만든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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